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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오랜 기간 낮은 여성 고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문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

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이와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출산과 육아를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해 왔다.이러한 분석들은 기혼자이면

서 출산을 경험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 여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

다.본고에서는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 요인으로 결혼을 고려해본다.결

혼은 여성의 노동공급여부와 역 인과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생

성 문제에 주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가족패널 1차에서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결혼

과 취업여부 간에 존재하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활

용,성향매칭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결과들을 비교/분석

하였다.분석 결과에 의하면 방법론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결혼은 여성

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내생성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추정치는 과대 추정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결

론적으로,결혼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들에서 주장하는 것만

큼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결혼,여성노동공급

학 번 :2013-20174



- ii -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1

제 2절 본 논문의 기여와 구성········································5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7

제 1절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8

제 2절 결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9

제 3장 실증분석 ·······················································11

제 1절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11

제 2절 실증분석결과 ·······················································16

제 4장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29



- iii -

표 목 차

<표 1>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17

<표 2>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18

<표 3>여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른 결혼비율 및 취업비율

························································································19

<표 4>여성의 종교유무에 따른 결혼비율 및 취업비율··········19

<표 5>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20

<표 6>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22

<표 7>결혼여부 추정치 비교····················································23



- iv -

그 림 목 차

[그림 1] 결혼 전후 여성의 노동공급패턴································3



- 1 -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2013년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

한 국가적 손실은 연간 128조원1)이며,GDP의 14.2%를 차지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여성의 낮은 고용률은 오래 전부터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제

기되어 오고 있다.우리나라가 2007년 고령화 사회 진입을 시작으로

OECD 국가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

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적자본 손실의 문제는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통

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 주요 생산 활동 계층인 20대에서 50대

까지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대략 90%에 가깝다.이에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2/3수준인 60%정도이다.따라서 손실

된 여성의 노동력 활용은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 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고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률2)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간 시행되어 오던 정부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현재까

지의 여성 고용률 증진 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 사이의 양립을 목적으

로 유연근무시간제 도입,육아 휴직제도,국립 어린이집 증설 등 육아 및

보육지원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3)

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예

1)대졸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이다.구체적으로,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비용을

들였음에도 경제활동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다.

2)OECD 회원국 여성 고용률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02년을 기점으로

52.2%에서 2013년 53.7% 수준이다.

3)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여성 경력단절예방 재정사업의 성인지적 분석’,2014,박수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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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3조 6천억 원에 달하며 그 중 보육지원 관련 예산이 약 78%를 차

지하고 있다.즉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주된 이유는 출산과 육

아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출산과 육아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

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하지만,여성의 생애주기적 사건 중 출산과 육아

이전에 결혼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고 대부분의 연구 및 정책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결혼은 대부분의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사건이며 이는 여성의 생애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

치리라 예상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첫째

로,여성의 결혼 그 자체보다는 많은 경우 결혼과 동시에 출산이 이어지

기 때문에 결국 출산을 이유로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생

각 때문이다.하지만,이러한 생각은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고 지

내는 부부,일명 ‘딩크족(DualIncome,NoKids)’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

정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두 번째 이유는 현

실적인 정책으로의 연계성과 관계가 있다.출산을 이유로 여성이 노동시

장에서 이탈한다면 이를 방지할 만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보,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등이 이루

어지고 있다.그러나 결혼을 이유로 여성이 퇴직을 결정하는 경우 정책

적으로 이를 막을 만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결혼과 여성

의 노동공급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정책적 함의를 지니기 어렵기에,이

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결혼을 계기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한정

되기 때문이다.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노동공급의 변화 분석은 해외

연구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지만,결혼의 경우는 다르다.우리나라의

경우 특유의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음

에도 여전히 성별 역할에 대한 이분화 된 관념들이 잔재하고 있다.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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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결혼 전후 여성의 노동공급패턴

자료:여성가족패널 1차

의 주된 소득원은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가사는 여성이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만으로

도 충분히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지만,다른 대부분

의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설이다.

실제로 여성이 결혼을 전후로 노동공급 상태에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살펴보도록 하자.[그림1]은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 자료4)를 이용하여 기

혼여성 2,622명을 대상으로 결혼시점을 기준으로 노동공급패턴을 4가지

로 유형화 한 결과이다.여기서 말하는 결혼시점 기준은 결혼 전후 1년

이내를 말한다.<유형1>과 같이 결혼 전 미취업 상태에서 결혼 후 취업

4)횡단면 자료가 결혼시점 기준으로 6개월 전후 일자리 상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회고적 정보를 이용하여 유형을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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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변화한 여성은 전체 여성 중 5%,<유형2>와 같이 결혼 전 취업

상태에서 결혼 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은 전체 여성 중 32.1%,<유

형3>,<유형4>의 경우 결혼 전후 각각 취업과 미취업 상태로 노동공급

여부에 변화가 없는 유형이다.이는 각 30.4%,32.3%의 비중을 차지했

다.또한,유형별 직업군을 살펴보면 결혼 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유형2>에 속한 여성 중 49%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결혼 전후

에 동일하게 노동공급을 지속하는 <유형3>의 경우에는 전문가 직업군이

4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결혼 전에는 62.6%의 여성이 취업상태에 있

었으며,결혼 후에는 31.6%의 여성만이 취업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결혼을 하면서 적지 않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유형별 그래프는 결혼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결혼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야기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책은 결혼 후에도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미 결혼과 동시에 퇴직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결혼한 이후에도 취업을 지속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일에 대한 의

욕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에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은 적다고 추측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

에 현 정책은 여성의 고용률을 정부의 목표치5)까지 올리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결혼을 하지 않고 취업상태로 남아있는 여성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해도,여전히 결혼을 하는 여성의 수가 미혼 여성의 수를 크게

능가하기 때문에 결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성의 노동공급변화에 대한

분석은 전체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2013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여성 고용률 2012년 기준 53.5%에

서 2017년 61.9%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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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본 연구의 기여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고용률과 관련하여 출산,육아를 중심으로 분석

해 온 기존 연구들과 달리 결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성의 노동공급변

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국가들의 20년 전 평균치인 55%정도에 머물러 있다.1960년대부

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여성 고용률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50%를 웃

도는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이에 따라,여성 고용률을 높이고자 오랜 기

간 지속되어 온 정체의 원인과 해결책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 오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여성의 생애주기적 사건 중 출산과 육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일맥상통하게 여성의 고용률 증진 정책 또한 주로 출산 보

조와 육아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그러나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에 따르면 결혼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45.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육아,임신·출산,자녀 교육 등의 순이었다.또한,여성가족패

널 1차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전후로 취업상태에 있던 여성 중 57.5%가

1년 내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물론 이러한 조사는 경력 단절 여성

및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선택편의를 안고 있는 통계 수

치이며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성 경력단절 원인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이제까지 정책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결혼

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다수 발생한다면,이는 궁극적으로 여

성의 고용률 증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더불어 결혼을 기점으

로 노동시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결혼 적령기의 비교적 젊은 여성이 퇴직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다른 어떤 시점

의 노동시장 이탈보다도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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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결혼은 모든 여성에게 무작위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여성의 가치관과 외부조건에 따른 선택의 결과

과로 볼 수 있다.예컨대,직장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둔 여성이라면 경력

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며,일보다 가정을

중요시 하는 여성이라면 노동공급을 포기하더라도 결혼을 빨리 할 가능

성이 높다.결혼과 여성의 노동공급 간에는 이러한 역 인과관계 문제가

존재한다.하지만,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이를테면 기혼자

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결혼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여성들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선택편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결혼이 무작위로 발생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간에는 통제되지 않은 체계적인 차

이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편향된 추정치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이혜원,

2014;김우영,2003)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는 다양한 모형

을 통해 결혼과 여성의 노동공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즉,

결혼이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만약 결혼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이라면 여성의 고용률 증진 정책은 출산,육아뿐만 아니라 결

혼의 관점에서도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 1장 및 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본 연구가 기여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제 3장에서는 본 연

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제 4장에서는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실증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마지

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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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

OECD국가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를 보면 역U자

형을 형태를 띠는 반면,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M자형의

그래프 형태를 보이고 있다.(조윤영(2006);이혜원(2014))이를 통해,우

리나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육아 등의 생애 주기적 사건에 중대한 영

향을 받아 경력단절 현상을 뚜렷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2013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30대에 급락하여 남성

보다 36.2%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다.이는 뚜렷한 M자형을 보이

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공급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이다.여성의

경력단절,특히 고학력 젊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진다.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재취업 시에

과거의 일자리보다 질적으로 낮은 단순 업무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복귀

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경

제활동인구 및 우리나라의 노동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낮은 고용률 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출산

과 육아부담을 그에 대한 원인으로 꼽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념적인 인식

이다.(이진경·옥선화(2009);김지경(2003);최요미(2006);우석진(2010))현

여성 고용률 증진 정책 또한 출산을 경험한 기혼 여성에 중점을 두고 출

산과 육아 지원 수준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방안’6)또한 여성의 생애주기적 사건 중

출산과 육아에 중점을 두고 있다.

6)2014년 2월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여성의 생애주기 중 ‘임신,영유아,초등,채취업’을 중심

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다.구체적인 지원제도로는 돌봄서비

스,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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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여성 고용률 정체의 원인을 출산,육아로 보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결

혼을 그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김우영(2003),민세진

(2013),이혜원(2014)등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결혼이 그 자체로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도 출산보다 결혼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김우영

(2003)은 한국 노동패널 1차년도(1998년)자료를 사용하여 출산과 별개

로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이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률이 각각 11.8%,8.7% 낮아진다고

추정하였다.또한,결혼을 기점으로 1년 전부터 여성들의 취업률이 하락

하여 결혼 직전에 급감하고 결혼 3년 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분석

하였다.민세진(2013)은 한국 노동패널 13차년도(2010년)자료를 이용하

여 육아보다 결혼상태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

을 도출했다.특히,젊은 연령에 결혼한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원(2014)은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2007

년)자료를 사용하여 만 25세-만 54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전후

여성의 노동시장이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이 연구에 따르면,결

혼 후 여성의 노동공급은 결혼 전에 비하여 23% 감소하며,이는 첫 아

이 출산 후 노동공급 감소폭인 7.6%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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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결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검토

결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로는 유홍준,현성민(2010),이상호,이상

헌(2011)등이 있다.이상호,이상헌(2011)은 결혼을 인적자본의 선결조건

으로 보고 결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한국 노동패널 1차부터 11차

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여부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다.이 연구에서

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유홍준,현성민

(2010)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1995년,2000년,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 원자료

에서 추출한 만 20세에서 만 44세까지의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그리고 직업위세가

상위에 있을수록 결혼 확률이 낮아진다.이는 앞선 이상호,이상헌(2011)

과 교육수준에 있어서 정 반대의 결론으로,이상호,이상헌(2011)은 교육

수준이 상향평준화됨에 따라 저학력 여성들이 비슷한 교육 수준의 남성

을 찾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유홍준,현성민

(2010)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은기수(2002)는 취업유형별로 ‘연속취업형’,‘불연속취업형’,‘결혼후퇴장

형’,‘비경제활동형’으로 집단을 나누어 집단 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집단 구성원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불연속 취업형’과 ‘결혼후 퇴장형’

에 속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연속 취업형’과 ‘비경제 활동형’에 속한 여성

들보다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교육수준 이외에 연령,부모의 인적자

본,건강상태 등에서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기 소개한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을 기점으로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분석하거나 결혼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공통적으로 출산 이전

에 결혼을 기점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크게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러한 이탈에는 고학력자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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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002)에 따르면 ‘결혼후 퇴장형’에 속한 여성들의 학력이 다른 유형보

다 높다고 추정한다.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론에 따르면,그동안 육아,

보육지원만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던 여성 고용률 증진 정책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결혼’이라는 생애주기적사건에도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

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모두 결혼을 다룰 때에 간과해서 안 되는 선택편

의(selectionbias)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결혼은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외적인 통제요인에 의해서도 일정부분 설명 될 수 있지

만,그보다 관측할 수 없는 개인의 가치관,이를테면 성 역할에 대한 인

식,경제활동 참여 의지,가족 형성에 대한 선호정도 등에 의해 많은 부

분 설명된다.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기에 결

혼과 여성 노동공급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선택편의 문제를 효과

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결혼이 여성의 고

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성향점수매칭,도구변수활용 등

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지니고 있었던 내생성 문제를 완화

하고자 한다.즉,결혼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 간에 존재하는 통제

되지 못한 체계적인 차이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실제로 본

연구 결과,앞선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방법론을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내

생성 문제가 완화되었으며,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 연구들의

결과들과 비교·검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자 하는 방법론에도 한계가 존재하지만,기존의 연구들이 안고 있는 내

생성 문제를 완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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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증분석

제 1절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해당 여성의 결혼 여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본 연구에서 주된 설명변수로 볼 수 있는 ‘결혼’

은 개인들 사이에 임의(random)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일에 대한 의욕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

지 않아서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선택편의

문제가 존재할 경우 일반적인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면,오차항

(errorterm)과 결혼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어 과대 추정 될 우려가 있고,따라서 이때의 추정계수를 순효과로 받

아들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택편의 제거에 중점을 두어,총 4가지 방법론

을 이용한다.내생성 문제 완화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각 방법론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4가지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 후

결과를 비교 및 검증해보려고 한다.첫 번째 분석에서는 선형 확률 모형

(LinearProbabilityModel)을 이용하여 미혼자와 기혼자 간의 상이한 특

성 내지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여부가 여성의 취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이 모형에 일 선호정도와 성 역할과 관련된

설문조사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보이지 않는 여성의 특성의 일부

를 통제함으로써 내생성 문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두 번째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에

대한 의욕이 큰 여성일수록 결혼을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속변수인 취업여부가 결혼여부에 영향을 주게 된다.이러한

관측할 수 없는 정보로 인해 결혼여부 변수가 내생변수일 가능성이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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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구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즉,결혼

과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지만,취업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변

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하는 2단계 도구변수 추정법으

로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앞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도구변수로는 종교 유무와 결혼가치관과 관련된 설문조

사 결과를 활용하였다.본 모형에서 활용한 도구변수가 적합한 도구변수

일 경우 효과적으로 선택편의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추정치를 얻을 것으

로 예상한다.

세 번째 모형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성향점수매칭방법(PropensityScore

Matching)을 이용하였다.성향점수매칭방법은 Rosenbaum and Rubin

(1983)의 논문에서 분석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목

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이 방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처치를 받은

관찰 대상자가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다.현실에서는 처치를 받은 대상자가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서는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향점수매칭방법에서는 처치집단에서의

관찰대상과 성향점수가 비슷한 관찰대상을 통제집단에서 선택해서 그 차

이를 처치효과로 본다.여기서 성향 점수란,각 관찰대상자들이 처치를

받을 확률을 처치 여부를 결정짓는 관측 가능한 변수를 통해 로짓 모형

또는 프로빗 모형으로 구한 값이다.본 연구에서는 4가지 매칭방법을 사

용한다.사용된 매칭방법은 NearestNeighbor매칭,Radius매칭,Kernel

매칭,Stratified매칭이다.각 매칭방법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먼저 NearestNeighbor매칭의 경우,처지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성향점수

가 가장 비슷한 대상을 각각 추출해 일대 일로 매칭한다.Radius매칭은

처치집단의 각 대상별 성향점수를 중심으로 사전에 지정한 일정 구간 내

에 있는 성향점수를 가진 통제집단의 대상과 매칭한다.Kernel매칭의

경우 역가중치를 이용한다.즉,처치집단 대상의 성향점수와 통제집단 대

상의 성향점수 차이가 클수록 해당 차이에 따른 역가중치를 주어 매칭한

다.Stratified매칭의 경우,성향점수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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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에 속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상들을 매칭한다.

앞선 3가지 분석모형은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다.마지막 네 번째

분석모형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모형이다.고정효과모형을 이용

하면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과 결혼여부 사이에 발생 가능한 상관관

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선택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교육수준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효과가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지만,본 연구에

서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또한,고정효과모형에 시차종속변수를 설명변수

로 추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전시점,현시점,미래시점의 결혼 상태와 전

년도 취업여부와의 교차항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KoreanLongitudinalSurveyofWomen

& Families)1차년도(2007년)에서 4차년도(2012년)까지의 개인 자료를

이용하였다.여성가족패널은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에서 여성정책의 수

립과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구축한 자료로,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

을 조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여성가족패널은 가구용 설문,개인용 설

문,일자리용 설문으로 구분되며,가족,일,일상생활의 3가지 주요영역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가족실태,가족가치관,건강 등과 관련된 세

부적인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전국 일반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64

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있는 9,068가구를 대상으로,추출된 가구에 거주

하는 여성 9,997명을 원표본으로 한다.1차년도(2007년)와 2차년도(2008

년)는 1년 주기,3차년도(2010년)부터는 격년주기로 현재 4차년도(2012

년)까지 조사된 상태이다.

여성가족패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른 패널 자료들에 비해 본 연

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우선 여성가족패널 자료 구축 목적에 있

어서 여성 관련 정책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큰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또한,여타 다른 패널 자료들과 달리 가족,커리어

에 관한 가치관과 결혼,출산과 같은 생애 주기적 사건별 세부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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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모

두 포함하고 있다.횡단면 자료로는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패널 자

료로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또한,본 연구

는 결혼을 계기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정도에 대한 분석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에 있는 만 2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여성만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종속변수는 여성의 취업여부이다.취업한

여성일 경우 ‘1’,미취업 여성일 경우 ‘0’을 부여하였다.미혼자일 경우에

는 현재의 취업여부를 사용하였으나,기혼자일 경우에는 결혼 후 6개월

이후 시점의 취업여부7)를 사용하였다.이는 기혼자의 경우,현재 취업여

부를 종속변수로 한다면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순효과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즉,조사 시점과 결혼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여성의 경우,현재 취업여부가 결혼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아이가 있을 확률 또한

높다.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 있어서 결혼의 효과와 출산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에 상이한 변수를 종속변수

로 선택했다.또한,혼전임신자의 경우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취

업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고 해도 출산의 효과와 결혼의 효과가 혼

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자료의 결혼시점과 첫 자녀출산시점을 이용

하여 혼전 임신자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결혼여부를 사용하였으며,그 밖에 취업여부를 결정

할 만한 교육수준,연령,대도시 거주여부,성장시절 어머니의 취업여부,

일에 대한 가치관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또한 성향점수를 결정하

는 결정변수로는 연령,교육수준 등 기본적인 변수에 여성의 월 소득,결

혼에 대한 가치관,종교 여부 등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7)횡단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패널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 전·후 6개월 시점

의 취업여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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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종속변수는 위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취업여

부이다.하지만 이 경우에,횡단면 자료와 달리 미혼자와 기혼자를 구분

하지 않고 현 시점의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한다.주요 설명변수는 결

혼 여부이며,시차 종속변수와 시차 결혼 여부 변수 교차항 및 시차 종

속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즉,전기의 취업 여부 변수와 전기,금

기,다음 기 세 시점의 결혼 여부 변수와의 교차항 변수 세 가지를 설명

변수로 활용한다.이를 통해,결혼의 시점 및 전기의 취업여부가 현재 취

업 여부에 미치는 차등적인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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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실증분석결과

<표1>의 (1)열은 여성가족패널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히 결혼여부

에 따른 취업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OLS(OrdinaryLeastSquared)추정

치이다.이에 따르면,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보다 약 36.7%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2)열은 일반적으로 노동공급 결정식에 포함되는

연령,학력,대도시 거주 여부 등의 기본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후의 OLS

결과 값이다.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성장시절 어머니가 취업 중이던 여성

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1)열과 비

교해 볼 때,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후에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취

업률 차이가 약 3%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여전히 앞

서 제기한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과대평가 된 추정

치라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3)열에서는 ‘일에

대한 가치관‘8)을 변수를 추가하여 보이지 않는 여성의 이질성 중 일부를

통제하였다.그 결과,노동시장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일을 할 확률이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일에 대한 가치관 변수를 통제한 후 결

혼여부의 추정계수는 개인적인 특성만을 고려한 경우에 비해 약 1%정도

더 낮게 나타났다.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설명변수로 추가함으로써

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이 결혼을 덜 하거나,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은 여성이 결혼을 더 하게 되는 선택편의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였으나,추정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이를 해결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이처럼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통제함에도 불

구하고,선택편의(sampleselection)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유

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첫 번째는 설명변수로 선택한 설문

문항이 실제로 여성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두 번째로는,자가 응답형식으로 얻은 변수이기 때문

8) ‘남자는 직장을 다니고 여자는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응

답결과로 이 문항에 동의할수록 일에 대한 애착이 낮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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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선형확률모형 (LinearProbabilityModel)

변수 취업여부 취업여부 취업여부

　 　 　 　

결혼여부 -0.367*** -0.334*** -0.326***

(0.022) (0.025) (0.025)

연령 0.066* 0.061*

(0.036) (0.035)

연령제곱 -0.001* -0.0009*

(0.0005) (0.0005)

초졸이상

무학기준=0

0.349 0.348

(0.338) (0.337)

고졸이상 0.421 0.419

(0.332) (0.331)

대졸이상 0.547* 0.543

(0.332) (0.331)

석사이상 0.626* 0.615*

(0.334) (0.333)

0.038** 0.037**대도시거주여부

(0.017) (0.017)

0.008 0.009성장시절 母의 취업여부

(0.017) (0.017)

0.036***일에 대한 가치관

(0.010)

0.722*** -0.870 -0.894상수항

(0.020) (0.654) (0.653)

표본 크기 3,168 3,168 3,168

<표1>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주:　괄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p<0.01,**p<0.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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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방법
총 사례수

ATT Std.Err t-value
처치집단 통제집단

Nearest-neighbor 2,623 329 -0.003 0.046 -0.070

Radius 2,623 546 -0.145*** 0.019 -7.315

Kernel 2,623 546 -0.115*** 0.026 -4.334

Stratification 2,623 546 -0.088*** 0.064 -1.366

에 응답자가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답변했을 시에는 가치관 설명변수가

대리변수(proxy)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2>는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ScoreMatching)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성향점수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성향점수를 구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이에

따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에 대한 가치관,교육수준,종교여부 등의

결정변수가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성향점수로 점수화

한다.이렇게 도출된 성향점수 즉,결혼할 확률이 유사한 기혼자 및 미혼

자를 매칭 하였을 때,대체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8.8%9)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취업률이 낮

다는 전체적인 방향은 <표1>의 결과 및 선행연구와 동일하지만,매칭방

법에 관계없이 결혼여부의 추정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앞선 <표1>의 분석에서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통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결혼여부와 취업여부 간의 역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편의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즉,일에 비해 가정을 중시하는 여

성이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이 결혼

을 하지 않는 효과가 모두 계수에 포함되어 과대추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2>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주:　괄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9)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이 존재할 경우,Stratified매칭방법이 가장 유용하기에 Stratified

매칭방법을 이용해서 도출한 추정치를 성향점수매칭방법의 대표 결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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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대한 가치관(IV1) 결혼비율 취업비율

매우 그렇다 0.910 0.428

조금 그렇다 0.836 0.421

조금 그렇지 않다 0.810 0.423

매우 그렇지 않다 0.783 0.379

종교 유무(IV2) 결혼비율 취업비율

유(有) 0.860 0.401

무(無) 0.791 0.430

<표3>여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른 결혼비율 및 취업비율

자료:여성가족패널 1차

<표4>여성의 종교유무에 따른 결혼비율 및 취업비율

자료:여성가족패널 1차

<표2>에서는 결혼을 결정짓는 개인적 특성변수들이 비슷한 기혼자와

미혼자를 찾아 매칭 후 취업여부의 차이(AverageTreatmentEffecton

theTreated:ATT)를 확인하는 방법으로,<표1>의 선형확률모형을 이

용한 분석에 비해 내생성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5>는 내생성 통제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결혼에 대한 가치관10)과 종교여부를 결혼여부에 대한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결혼에 대해 높은 가

치를 부여할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아졌으며,취업여부와는 직접적인 관

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이로 미루어보아,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도구

변수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표4>는 두 번째 도구변수로

사용한 종교유무와 여성의 결혼비율 및 취업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10)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수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설문문항에 대해 ‘매우그렇다-조금

그렇다-별로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자료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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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OLS 1ststage
IV-2SLS

전체대상 고학력대상

변수 취업여부 결혼여부 취업여부 취업여부

　 　 　 　

결혼여부 -0.339*** 0.083 -0.074

(0.025) (0.235) (0.265)

연령 0.072** 0.421*** -0.104 -0.077

(0.036) (0.023) (0.104) (0.141)

연령제곱 -0.001** -0.005*** 0.001 0.001

(0.0005) (0.0003) (0.001) (0.002)

교육년수 0.025*** -0.017*** 0.031*** 0.009

(0.004) (0.002) (0.005) (0.007)

대도시거주여부 0.038** -0.048*** 0.059*** 0.002

(0.017) (0.011) (0.021) (0.027)

결혼에 대한 가치관(IV1) 0.037***

(0.006)

종교유무(IV2) 0.037***

(0.011)

성장시절 母의 취업여부 0.004 -0.0006 -0.010

(0.017) (0.018) (0.024)

상수항 -0.778 -6.394*** 1.856 1.833

(0.576) (0.038) (1.572) (2.200)

표본 크기 3,169 3,169 3,169 1,816

<표5>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주:　괄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p<0.01,**p<0.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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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있는 여성일수록 결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취업유무와

도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종교유무가 취업유무보다

는 결혼비율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로써 종

교유무가 결혼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 결혼여부의 도구

변수로 활용하였다.

<표5>의 (2)열은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2SLS)의 1단계로 결혼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도구변수와 외생적 설명변수들을 통해서 OLS추정한

결과 값이다.(2)열에서 볼 수 있듯이 도구변수로 사용한 결혼에 대한 가

치관과 종교유무는 결혼여부에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열에서 도출된 결혼여부 적합값(predictedvalue)을 이용하

여 (3)열에서 결혼여부가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앞서 기대한 방향(-)과 반대의 부호(+)가 도출되어 오히려 결혼

한 여성일수록 취업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4년제 대졸자이

상의 고학력 여성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해서 분석할 경우,예상했던 바

와 같이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미혼여성보다 약 7.8%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이 추정치는 <표5>의 (4)열의 결혼여부 추정계수를 보면 단순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33.7%보다 크게 줄어든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다.그

와 동시에 도구변수를 통해 역 인과관계를 제거하고 결혼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순효과만을 나타내는 추정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이를

종합해보면 전체여성의 경우 결혼여부 추정계수에 있어서 예상한 방향과

반대로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저학력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확률이 더 높고,따라서 선택의 여지

없이 결혼 후에도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여성 대상과 고학력 여성 대상,두 경우 모두 결혼여부 추

정치에 있어서 유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이에 대한 원

인으로,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으로 인해 표준오차가 증가하여

결혼여부 추정계수의 유의성이 상실되었을 가능성과 도구변수로 사용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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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고학력자 대상)

변수 취업여부 취업여부

결혼여부 -0.043 0.003

(0.083) (0.067)

연령 0.045*** 0.034***

(0.003) (0.003)

T-1기 결혼*전년도취업 0.116** 0.052

(0.049) (0.054)

T기 결혼*전년도취업 -0.055 -0.232***

(0.097) (0.067)

T+1기 결혼*전년도취업 0.117*** 0.073***

(0.018) (0.019)

전년도취업여부 -0.197 0.110***

(0.146) (0.056)

상수항 -1.143*** -0.761***

(0.126) (0.153)

표본 크기 7463 4041

Numberofid 2,500 1,424

혼에 대한 가치관 및 종교여부가 내생변수인 실제 결혼여부를 충분히 설

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6>는 앞선 세 가지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다르게 4개년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이다.<표6>의 (1)열을 보

면 주요 설명변수인 결혼여부의 추정계수를 보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

해 취업할 확률이 4.3% 낮은 것으로 나타나,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이전

<표6>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모형)

주:　괄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p<0.01,**p<0.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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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 자료 이용 패널자료 이용

기혼여성

(준거집단:

미혼여성)

(1)다중회귀 (2) PSM (3) IV활용 (4)고정효과모형

-0.326*** -0.088***

0.083

-0.074(고학

력대상)

-0.043

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추정치들보다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이로 미루어보아 횡단면 추정치들에 음(-)의 선택편의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또한 설명변수로 시차종속변수와 시점별 결혼여부와의

교차항을 추가한 결과 이를 통해,결혼 여부가 여성의 현 시점 취업여부

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결혼 시점과 전기의 취업여부에 따라 여성의

취업여부에 상이한 영향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전기에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다음 기에 결혼을 할 여성일 경우에 금기에 일을 할 확률이

1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에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금기에 결혼

할 여성인 경우 금기에 취업상태에서 이탈할 확률이 5.5%로 나타났다.

또한,전기에 결혼을 했고 일을 하던 여성일 경우 현 시점에 일을 할 확

률이 11.6% 높게 나타났다.이는 기존에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결혼 전까지는 일할 확률이 높으며,결혼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노동시장

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또한,결혼을 하면서

이탈하지 않은 여성일 경우 일을 지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의 (2)열은 고학력여성만을 대상으로 같은 분석을 반복한 결과이

다.교차항들의 추정계수는 방향에 있어서 전체 여성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특히,전기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고학력 여

성이 금기에 결혼을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은 23.2%로 (1)열

에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이탈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이를 통해,결혼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고학력

<표 7>결혼여부 추정치 비교

주:　괄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p<0.01,**p<0.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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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인한 인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전년도

취업상태일 경우,현 시점의 취업률을 유의하게 11%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7>는 총 4가지 분석 방법으로 시행한 추정치들을 요약한 결과이다.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추정치보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치가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할

경우 관심 변수에 대한 유용한 정보마저도 상당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이

로 인한 측정오차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이 점을 감안

하면 고정효과모형이 보이지 않는 개인들의 이질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결혼여부 추정치에 대해서 방법론 별로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방향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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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 론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우리나라 여성노동공급에 있어서 고용

률 증진 정책이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고용률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 점과 또한,이전에 대부분의 연구 및 정책이 출산

과 보육에만 초점 맞추어 온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이러한 문제의식

을 시작으로 여성의 생애 주기적 사건 중 출산이 아닌 결혼의 영향 여부

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에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

지만,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결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표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혼

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단

순히 결혼여부만을 설명변수로 취업여부를 분석했을 때,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을 약 36.7% 낮춘다는 결론을 얻는다.하지만,내생성문제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실제로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

급에 음의 효과를 미치나,그 정도에 있어서 훨씬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성향점수매칭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했을 때는 결혼이 취업률

을 약 8.8% 낮추며,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했을 때는 유의미하지

는 않지만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을 약 4.3% 감소시켰다.이를 통해서,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

과는 과대 추정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편의를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결혼의 음의 효과가

존재하지만,예상했던 것보다는 결혼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이로써 출산

과 육아에 초점을 맞춘 현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이

와 더불어 여성노동공급 증진 정책에 있어서 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

치는 부정적인 효과 또한 고려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여성노동공급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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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결혼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

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면,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아직 잔

재하는 사회적 차별의 분위기나 가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근무환경과 같

은 외적인 요인도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여성의 내적인 측면에

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이를테면,적극적인 경제활동 의지

가 부족하거나 배우자를 가구의 주 소득원으로 인식하여 경제적 책임을

전가하며,여성이 가사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분화 된 성역할가치관을

가지는 등 여러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무 환

경 개선이나 육아 휴직 지원 등의 정책은 외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탈 기

제를 제거해 주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내적인 요인

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하리라 예상 되지만,여성의 인식적인 개선을 고려한 개혁안을

추가로 시행한다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인식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현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위에서 언급한 내적인 측

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최근 혼인율이 떨어

지는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혼을 결정하는 변수 중 가구 소득 수준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통제했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다.가구소득수준이 본고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가 포함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고려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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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sofMarriage

onWomen'sLaborSupply

Hur,EunJee

DepartmentofEconomic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 thispaper,theeffectofmarriageon women’slaborsupply is

analyzed.Despitenumerouspreviouslabormarketpolicyeffortsto

enhance female labor supply,the unchanging statistics callfor

thoroughevaluationoftherecentpolicydirections,includingamore

preciseanalysisonwhymanyfemaleworkersleavethelabormarket.

In mostrelated papers,this issue is approached by focusing on

child-rearing and childbirth asimportantfactorsofa low female

presencein thejob market.However,such analysisbypassesthe

marriedwomenwhoexitthelabormarketbeforetheygivebirth.In

efforttoovercomesuchpreviousliterature’sshortcomings,thispaper

discusseswhethermarriageplaysapivotalroleinfemaleworkers’

withdrawing from thelabormarket.Thekey contribution ofthis

paperis to tackle the endogeneity problem,thatis,the reverse

causalitybetweenfemalelaborsupplyandmarriage.

Thedataused fortheanalysiswerethefourwavesofKorean

LongitudinalSurveyofWomenandFamiliesdata.Forthepurpos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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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ingtheendogeneitybias,variousestimationmethods,suchas

instrumentalvariableestimationandpropensityscorematching,are

used.Accordingtotheanalysis,marriagehasanegativeeffecton

women’slaborsupplyirrespectiveoftheanalysismethodemployed.

Also, I find that previous research with no consideration of

endogeneityproblem overestimatedtheeffectofmarriageonfemale

laborsupply.Thisleadstotheconclusionthatmarriageisoneofthe

majorfactorsbehindwomen’scareerdecisions,butitsmagnitudeis

notasgreataswhatthepreviousworkshave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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